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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조절 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자기표현성, 자아존중감, 우울과 

이상섭식태도 간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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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ting Attitudes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with Weight 

Control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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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체중조절 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자기표현성, 자아존중감, 우울과 이상섭식태도의 정도 및  이들 

변수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충청도, 전라도 소재의 4년제 대학 3곳에 재학 중인 여대생 중 체중 조절경험이 있는 

170명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로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이상섭식태도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우울(β=0.20, p=.029)이 식사에 대한 자기 통제와 대식증적 증상에, 자아존중감(β=-0.22 p=.019)과 

우울(β=0.18, p=.043)이 음식에 대한 집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β=-0.35, p<.001)이 날씬

함에 대한 집착정도에, 자기표현성(β=0.22, p=.008)과 우울(β=0.20, p=.034)이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여대생의 건강한 체중 조절 및 이상섭식태도를 줄이기 위해, 자기표현성과 자아존중감 향상 및 우울 

조절과 같은 심리적, 정신적 요인의 치료적 간호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self-assertiveness, self-esteem, depression and abnormal 
eating attitudes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with weight control experience an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abnormal eating attitud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 reported structured questionnaire form 170 
Korean female university students by convenient sampling methods form May 1 to June 30, 2013.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showed that depression(β=0.20, p=.029) was identified as significant predictors of self control of eating
and bulimic symptom. Self-esteem(β=-0.22 p=.019) and depression(β=0.18, p=.043)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predictors of food preoccupation. Self-esteem(β=-0.35, p<.001) was identified as significant predictors of 
preoccupation with being thinner. Self-assertiveness(β=0.22, p=.008) and depression(β=0.20, p=.034)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predictors of preoccupation for dieting. Therefore, for implement the healthy weight control and reducing
abnormal eating attitudes, as a strategy for improving self-esteem and self-expressiveness and controlling depression,
psychological and mental nursing intervention will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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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2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20대 여성 중 “영양부족”에 해당하는 비율은 24.8%, 에너

지, 지방과잉에 해당하는 비율은 7.9%로 전체 성인여성 

평균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습관적인 다이어트, 

과식과 불규칙한 식습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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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또한 거식증과 폭식증과 같은 섭식장애로 인해 병

원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 수는 2012년 기준 2,793명으로 

같은 연령대의 남성 환자 수의 8.8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

났다[2]. 이처럼 20대 여성이 식이관련 건강상태에 취약

한 이유는 실제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날씬함에 대하여 

사회적 압박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는 것[3]과 날씬함에 

대한 무조건적 동경 및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관

과 관련이 있다[4].    

여대생이 자신의 신체를 존중하고, 비정상적인 신체상

을 거부하고, 완전하지만은 않은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Body appreciation)에는 사회

의 여성성에 대한 통념과 본인의 체질량지수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5]. 즉, 체질량지수가 낮은 

학생일수록, 본인 스스로 자신을 잘 수용하고, 존중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Owens, Allen, Spangler[6]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뇌는 사회가 무언중에 강요하는 날씬한 

몸의 이미지에 조건 반사처럼 반응하게 되는데, 특히 거

식증과 폭식증과 같은 식이장애를 가진 여성은 뚱뚱한 

여성을 볼 때, 극도의 불행과 자기혐오에 빠지게 되며, 건

강한 여성들도 무의식중에 이상적인 몸매에 대한 강박증

을 보이며, 이는 식이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20대 초반의 여대생 시기는 외모나 체형에 대한 관심

이 최고조로 높아지는 때로, 건강보다는 아름다운 체형

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체형에 대한 비현

실적인 인지로 건강의 손상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체

중조절을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심한 저체중

은 무월경, 골다공증, 갑상선 기능 저하 등에 영향을 주

어, 향후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7] 위험하다.

자기표현성이란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생각 및 감정을 솔직하고 당당

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8]. 이러한 자기표현

성은 전반적인 자기효능감 향상과 정신적 고통 감소[9] 

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10]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

가에 근거한, 자기존경과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

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11]. 자아존중감도 신체이미지 

및 체질량지수와 관련이 있으며[12], 자아존중감은 대학

생의 대인관계능력[13] 및 정신건강[14]에도 중요한 영향

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청소년 후기는 불안정하고 발달적인 상황적 변화들과 

다양한 내외적 변화에 대처하는데 있어, 우울 상태에 빠

질 수 있으며, 정서적 갈등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불안

과 좌절과 같은 심리적 장애를 보이기 쉽다[15]. 이 시기

의 우울은 비만과 바람직하지 않은 신체상과 관련이 있

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신체 불만족은 이상섭식 행

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이상섭식행동이란 정상적인 섭식행동의 범위와 수준

을 벗어나는 행동으로 음식 섭취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거

나 전혀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거식행동, 단시간 내 다른 

사람에 비해 확연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폭식

행동[17]과 관련된 태도를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사회

문화적 압력 및 신체불만족[18], 정서강도 및 자아존중감

[19] 등이 이상섭식태도와 관련된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실제로, 여고생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신체상 및 신체

불만족[18], 신체에 대한 수치심[20], 외모에 대한 사회문

화적 영향[21]과 이상섭식행동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체중조절에 관심이 많은 여대생의 자기

표현성과 자아존중감, 우울과 같은 대학생 시기의 발달

단계 상 중요한 정서, 심리적인 요인과 관련지어 이상섭

식태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생애 주기의 관점에서 보면 대학생의 시기는 건강한 

생활 습관의 형성 및 정서, 심리적 건강 유지를 위해 올

바른 섭식태도형성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체중조

절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자기표현성, 자아존중감, 우울과 

이상섭식태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련

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며, 

이를 근거로 대학생의 건강한 체중조절 및 심리․정신 

건강향상을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체중조절 경험이 있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자기표현성, 자아존중감, 우울과 이상섭식태도 및 이들 

변수가 대학생의 이상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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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대상 

충청도와 전라도 소재의 4년제 대학 3곳에 재학 중인 

여대생 중 체중 조절경험이 있는 170명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Linear 

multiple regression을 기준으로 G*power program[22]에 

의해 유의수준 .05, 중간정도의 효과크기(0.15)로 예측변

수 12개(4개 그룹 3개의 예측변수)를 포함하였을 때, 검

정력 .90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표본수는 157명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인 170명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

었다. 

2.3 연구도구

2.3.1 자기표현성

자기표현성이란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생각 및 감정을 솔직하고 당당

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McCormick[8]가 개발한 Simple Rathus Assertiveness 

Schedule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

렇다” 6점까지의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McCormick[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7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5이었다. 

2.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

로[11],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1]의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RSES는 총 10개 문항으로, 자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 문

항 5개, 자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문항 5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척도로 “강하게 동의한다” 

1점, “동의한다” 2점, “동의하지 않는다” 3점, “강하게 동

의하지 않는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에 대한 긍

정적 인식 문항의 점수는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게 된다. 도구 개발당시 신

뢰도는 Cronbach’ α=.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82이었다.

2.3.3 우울

우울은 Radloff[23]가 개발한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를 Cho와 Kim[24]이 

번안한 한국어판 CES-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

구는 자가보고형 질문지로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우울증상의 빈도에 따라 4단계의 수준(0-3)으로 평정하

게 되어있으며, 5, 10, 15번은 역환산 문항이며, 총 20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능한 점수는 0-60점이며, 한국어

판 연구에서 지역사회용 우울 위험 절단점은 21점 이상

이다. Cho와 Kim[24]의 연구에서의 한국어판 CES-D의 

Cronbach's α=.89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92이었다. 

 

2.3.4 이상섭식태도

이상 섭식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Gardner와 

Garfinkel[17]이 개발한 Eating Attitudes Test를 Rhee 

등[25]이 번안하고 표준화 및 타당화 한 26문항의 한국판 

식사태도 검사-26(The 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 test 26)를 사용하였다. 척도에는 식사에 대한 

자기 통제와 대식증적 증상, 음식 집착, 날씬함에 대한 집

착,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을 측정하는 4개의 하위요인으

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항상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항상 그렇다”에 3

점, “거의 그렇다”에 2점, “자주 그렇다”에 1점, 그리고 

“가끔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는 0점을 부

과하여 총점을 계산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상섭식태도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Rhee 등[25]의 연구에서의 한국

어판 KEAT-26의 Cronbach's α=.81이었고, 본 연구에서

의 Cronbach's α=.88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본 연구의 목

적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

에게 서면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자가보고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5

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으며, 수집된 총 179부 중 설

문내용이 미흡한 9부를 제외한 17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

다. 설문 조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과 개인 

정보의 비밀이 보장됨이 사전에 설명되었고, 설문조사를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제공되었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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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categories  M±SD/n(%)

Age (years) 21.32±1.31

Grade

   Grade 1 33(19.4)

   Grade 2 50(29.4)

   Grade 3 38(22.4)

   Grade 4 49(28.8)

Religion

   Yes 85(50.0)

   No 85(50.0)

Living arrangement

  Living with family 64(37.6)

  Self-boarding 61(35.9)

  Boarding house, dormitory, etc. 45(26.5)

Monthly family income (ten dollars)

 <200 18(10.6)

  200-<300 26(15.3)

  300-<400 42(24.7)

  400-<500 33(19.4)

  ≥500 51(30.0)

Perceived health status

 Poor 22(12.9)

 So-so 62(36.5)

 Good 66(38.8)

 Very good 20(11.8)

Perceived health status in comparison with peers

 Poor 24(14.1)

 So-so 74(43.5)

 Good 52(30.6)

 Very good 20(11.8)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체중조절관련 특성, 자기표

현성, 자아존중감, 우울 및 이상섭식태도를 파악하

기 위해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범위를 구하

였다.

2) 대상자의 자기표현성, 자아존중감, 우울 및 이상섭

식태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자기표현성, 자아존중감, 우울이 이상섭

식태도의 4개의 하위 항목별 (식사에 대한 자기 통

제와 대식증적 증상, 음식 집착, 날씬함에 대한 집

착,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32세로, 모두 지난 1

년간 체중조절경험이 있는 여대생이었으며, 학년별, 종교

유무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거주유형은 가족과 동거

하는 경우가 37.6%, 자취 35.9%, 하숙, 기숙사 등이 

26.5%를 차지했다. 가족월수입은 500만원 이상이 30.0%

로 가장 많았고, 300-400만원 미만이 24.7%, 400-500만

원 미만이 19.4% 순이었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비교적 

좋다”가 38.8%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 36.5%였으며, 

12.9%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같은 나

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본인의 건강상태가, “보

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3.5%로 가장 많았고, “건강

이 좋다”가 30.6%, “건강이 나쁘다”가 14.1%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3.2 대상자의 체중조절 경험과 관련된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의 체중조절 경험과 관련 특성으로, 

체중조절 관심도, 체중감소를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는 방법, 체중관리 시 어려움, 체중조절을 하는 주된 이

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체중조절에 대

한 관심도는 “매우 관심 있음” 50.6%로 가장 많았고, “관

심 있음” 47.6%로 나타났다. 체중감소를 위해 도움이 되

는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인터넷이 40.0%로 가장 많았고, 

TV, 라디오와 같은 대중 매체가 30%, 친구나 동료로부

터 정보를 얻는 경우가 16.5%를 차지했다. 반면, 비만클

리닉, 헬스장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는 10.6%, 약사나 의

사와의 상담으로 얻는 경우는 1.8%로 낮은 비율을 차지

했다. 체중 조절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실천의지 부족”

이 67.6%로 가장 많았고, “바쁜 일과로 인한 시간부족”이 

19.4%를 차지했다. 체중 조절을 하고자하는 주된 이유로 

“멋진 체형을 갖기 위해서”가 72.4%를 차지했고, “자신

감을 갖기 위해서가” 35.3%, “체중을 줄이기 위해” 30%, 

건강을 위해 17.6%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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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Categories Range M±SD/n(%)

Self-assertiveness 30-180 104.52±16.46

Self-esteem 28.02±3.98

Depression 0-60 14.66±10.20

  Normal (〈21) 125(73.5)

  Depression risk group (≥21) 45(26.5)

  Abnormal eating attitudes 0-78 15.74±8.15

  Self control of eating and bulimic symptom

0-33 4.38±3.35

  Food preoccupation

0-9 2.14±1.51

  Preoccupation with being thinner

0-15 6.12±3.47

  Preoccupation for dieting

0-21 3.11±2.43

Characteristics/categories  M±SD/n(%)

Interest for weight control

  Very interested 86(50.6)

  Interested 81(47.6)

  Not interested 3(1.8)

Methods for weight control information

  Pharmacist & doctor 3(1.8)

  TV, radio, mass media 51(30.0)

  Obesity clinic, fitness center 18(10.6)

  Friends, co-workers 28(16.5)

  Internet 68(40.0)

  Etc. 2(1.2)

Difficulties of weight control

  Lack of practice will 115(67.6)

  Lack of time 33(19.4)

  Side effects by weight loss 3(1.8)

  Choice difficulty for weight control methods 14(8.2)

  Economic reasons 3(1.8)

  Etc. 2(1.2)

Reason for weight control (Multiple responses)

  For weight loss 51(30.0)

  For having a nice body 123(72.4)

  For health 30(17.6)

  To have confidence 60(35.3)

  For romantic relationships 9(5.3)

  Recommended around 6(3.5)

  Complacency 73(42.9)

 Variables
Self-assertiveness Self-esteem Depression

r(p) r(p) r(p)

Self-assertiveness

Self-esteem .40(<.001)

Depression -.30(<.001) -.58(<.001)

Abnormal Eating Attitudes .02(.835) -.27(<.001) .27(<.001)

[Table 4] Correlations among self-assertiveness, self-esteem, depression and abnormal eating attitudes

[Table 2] Weight control experience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3.3 대상자의 자기표현성, 자아존중감, 우울과 

이상섭식태도의 정도 

대상자의 자기표현성은 평균 104.52점(SD=16.46)이고, 

자아존중감은 평균 28.02점(SD=3.98)으로 나타났다. 대

상자의 우울은 평균14.66점(SD=10.20)으로 우울 위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2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상자의 이상섭식태도는 평균 15.74(SD=8.15)점으로, 식

사에 대한 자기 통제와 대식증적 증상 정도는 4.38점

(SD=3.35), 음식에 대한 집착정도는 2.14점(SD=1.51),  날

씬함에 대한 집착 6.12점(SD=3.47), 다이어트에 대한 이

행정도는 3.11점(SD=2.43)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Self-assertiveness, self-esteem, depression and 
abnormal eating attitudes of the subjects 

3.4 대상자의 자기표현성, 자아존중감, 우울과 

이상섭식태도 간의 관계

대상자의 자기표현성은 자아존중감(r=.40, p<.001), 우

울(r=-.30,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상섭식태도(r=.02, p=.835)와는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우울

(r=-.58, p<.001), 이상섭식태도(r=-.27,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이상섭식태도

(r=.27,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4].

3.5 대상자의 자기표현성, 자아존중감, 우울이 

이상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이상섭식태도의 각 영역인 식사에 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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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ors

Abnormal Eating Attitudes

Self control of eating and bulimic symptom Food preoccupation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3.45 2.74 1.26 .209 3.19 1.20 2.66 .009

Self-assertiveness .019 0.02 0.09 1.10 .273 0.01 0.01 0.10 1.21 .229

Self-esteem -0.07 0.08 -0.08 -0.87 .388 -0.09 0.04 -0.22 -2.37 .019

Depression 0.07 0.03 0.20 2.21 .029 0.03 0.01 0.18 2.04 .043

adjusted R2 .04 .10

F(p) 3.47(.018) 6.88(<.001)

Predictors

Abnormal Eating Attitudes

  Preoccupation with being thinner Dieting  preoccupation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12.70 2.75 4.62 <.001 -1.65 1.98 -0.83 .406

Self-assertiveness 0.02 0.02 0.09 1.07 .286 0.03 0.01 0.22 2.70 .008

Self-esteem 0.31 0.08 -0.35 -3.73 <.001 0.02 0.06 0.04 0.37 .713

Depression 0.01 0.03 0.03 0.29 .769 0.05 0.02 0.20 2.14 .034

adjusted R2 .10 .05

F(p) 7.151(<.001) 3.629(.014)

[Table 5] Relations of self-assertiveness, self-esteem, depression and abnormal eating attitudes

기 통제와 대식증적 증상, 음식에 대한 집착정도, 날씬함

에 대한 집착,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정도에 자기표현성 

자아존중감, 우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우울이(β

=0.20, p=.029) 식사에 대한 자기 통제와 대식증적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파악되었고, 대상자의 자

아존중감(β=-0.22, p=.019)과 우울(β=0.18, p=.043)이 음

식에 대한 집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

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β=-0.35, p<.001)이 날씬함에 

대한 집착정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파악되었고, 대상

자의 자기표현성(β=0.22, p=.008)과 우울(β=0.22 p=.034)

이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5]. 

4. 논의

여대생은 청소년을 갓 벗어난 시기로 외모나 체형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로 높아지는 시기이다. 최근에 지나

치게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사회적 현상에 따라 자기체

형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갖고,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

고 체중조절을 시도하여 문제시 되고 있다. 

본 연구 대상자는 평균연령은 21.32세의 지난 1년간 

체중조절경험이 있는 여대생으로, 이들의 체중조절에 대

한 관심도는 “매우 관심 있음” 50.6%, “관심 있음” 47.6%

로 여대생에게 있어 체중조절은 주요 관심사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중 조절을 하고자하는 주된 이유가 “멋

진 체형을 갖기 위해서”가 72.4%,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가” 35.3%로 주로 외형적인 아름다움 및 체형에 대한 자

신감을 위해 체중조절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3년 “대학생 다이어트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학생의 

40.8%는 자신의 몸무게가 평균보다 많이 나간다고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51.1%가 현재 다이어

트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응답했다. 대학생이 시도한 다

이어트 방법으로 식단조절이 67.6%로 가장 많았고, 의사

처방 없이 살빼는 약 복용, 5.3%, 식사 후 구토, 4.5% 설

사약 및 이뇨제, 1.9% 등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다이어트

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대한비만학회가 실시한 비만에 대한 인식도 및 태도

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질량지수 기준 상 정상체

중에 해당하는 여성의 26%가 자신이 비만하다고 응답하

였고, 정상체중 여성 52%는 최근 1년간 체중 감량 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이러한 연구결과는 날씬한 

몸매가 아름답다는 사회적 인식과 날씬한 몸매에 대한 

왜곡된 집착이 여성으로 하여금 계속 더욱 날씬해져야한

다는 강박관념을 유발하며, 이러한 현상을 더욱 자극하

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20대 초반의 여대생은 시기적

으로 외모나 체형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로 높은 때이다. 

그러나 가치관의 확립이 완성되지 않은 대학생 시기의 

체중 조절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건강보다는 아름다운 

체형을 위한 무분별한 체중감소 방법 선택으로 이어져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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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연구에서 체중감소를 위한 정보를 얻는 경로

로, 인터넷 40.0%, TV, 라디오와 같은 대중 매체 30%, 친

구나 동료 16.5%로 나타났고, 비만클리닉, 헬스장에서 정

보를 얻는 경우는 10.6%, 약사나 의사와의 상담으로 얻

는 경우는 1.8%로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인터넷이나 

TV와 같은 대중매체로 인한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비과

학적인 방법인 경우가 많아, 선별능력이 없는 대학생의 

경우 잘못된 방법에 현혹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여대생

의 체중 조절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실천의지 부족”이 

67.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위해, 대학 

내 건강센터를 통해, 이들의 주요 관심사인 체중조절을 

건강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천의지 강

화를 위해 도와주는 방안 마련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체형인식 교정 및 본인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체중 조절과 인지행동요법을 병행한 심리적 상담

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자기표현성은 평균 104.52점으로 같

은 도구로 측정한 Bang과 Park[28]의 연구에서 임상간호

사의 자기표현성 평균점수인 91.08점 보다는 높은 수준

이었다. 그러나 180점 만점에 104.52점은 중간정도 수준

의 자기표현성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의한 자기표현성

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Lightsey, Barnes[9]의 연구에서 

자기표현성 향상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향상 및 정신적 

고통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Karagozoglu 

[10]의 연구에서, 자기표현성은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

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자아존

중감과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전략은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훈련을 통한 자기

표현성 향상 전략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

해 대학생의 정신건강 향상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

로 파악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28.02점으로 같

은 도구로 측정한 Lee[12]의 연구에서 여대생의 자아존

중감 환산점수인 34.6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Lee[12]의 

연구대상자의 88.7%가 저체중에 해당하는 여대생으로, 

신체이미지 및 자아존중감은 체질량 지수와 관련성이 있

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해볼 때, Lee[12]의 연구에서는 낮

은 체질량지수를 가진 여대생이 표본이었으므로, 자아존

중감이 본 연구결과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은 평균 14.66점으로 우울 위험

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2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Jung과 Lee[29]의 연구에서도 여대생의 39.8%가 가

벼운 우울상태, 23.6%가 전문가의 개입이나 치료가 필요

한 우울 상태로 나타나, 여대생의 우울이 정신건강을 위

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요망된다. 

Jung과 Lee[29]의 연구에서 여대생의 우울은 이상섭식태

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여대생의 우

울 관리를 위한 전략은 이상섭식태도 개선 전략과 함께 

모색되어야 하며, 우울로 인해, 이상섭식태도가 나타나지 

않도록, 심리, 정신적인 간호중재가 섭식태도 개선을 위

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이상

섭식태도의 각 영역별 점수를 환산해 볼 때, 날씬함에 대

한 집착이 가장 높을 점수를 차지했고, 음식에 대한 집착,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 식사에 대한 자기 통제와 대식증

적 증상 순이었다. 날씬함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경은 날

씬함에 대한 집착 및 본인 신체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

지게 되고, Saules, Collings, Wiedermann과 Fowler[16]

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이 우울 및 스트레스의 

유발과 신체 불만족을 발생시켜 이상섭식 행동을 유발하

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대학생들이 날씬함에 대한 집

착에서 벗어나,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우울이 식사에 대한 자기 통제

와 대식증적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파악

되었고,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음식에 대한 집

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

자의 자아존중감이 날씬함에 대한 집착정도에 영향을 주

는 변수로 파악되었고, 대상자의 자기표현성과 우울이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대상자의 우울, 자기표현성, 자아존중

감은 여대생의 이상섭식태도의 각 영역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신체이

미지 및 체질량지수는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

는 Lee[12]의 연구결과와 체질량지수가 낮은 학생일수록, 

본인 스스로 자신을 잘 수용하고,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는 Swami와 Abbasnejad[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

이다. 이에 여대생의 날씬한 몸매에 대한 집착을 교정하

기 위해서는 여대생이 자신의 신체를 존중하고, 비정상

적인 신체상을 거부하고, 완전하지만은 않은 자신의 신

체이미지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Body appreciation)

를 갖도록 격려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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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개인의 적극적인 인식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여대생의 우울은 마르고자하는 욕망, 폭식

증, 대인불신, 무기력감에 영향을 주어 이상섭식행동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30], 여대생의 우울수준에 대한 적

절한 치료적 관리가 건강한 체중조절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대학생 시기의 발달단계 상 

중요한 정서, 심리적인 요인인 자기표현성과 자아존중감 

향상 및 우울의 치료적 조절이 대학생의 이상섭식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건강함

을 목표로 한 아름다움이 아닌, 날씬함에 대한 무조건적 

동경으로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여대생의 개

개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바른 인식의 교정 및 아름다움

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대중매체

를 통한 왜곡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회의 공동노력이 

이상섭식태도 향상을 위한 치료적 중재와 함께 모색되어

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체중조절 경험이 있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자기표현성, 자아존중감, 우울과 이상섭식태도 및 이들 

변수가 대학생의 이상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이상섭식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 우울이 식사에 대한 자기 통제와 대식증적 증상

에,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음식에 대한 집착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날

씬함에 대한 집착정도에, 자기표현성과 우울이 다이어트

에 대한 집착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여대생의 건강한 체중 조절 및 이상섭식태도를 

줄이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성을 향상시키고, 우

울 조절과 같은 심리적, 정신적 요인의 치료적 간호가 필

요할 것이다. 그리고 여대생의 개개인의 아름다움에 대

한 바른 인식의 교정 및 아름다움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대중매체를 통한 왜곡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

을 하고자 한다.

첫째, 추후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파악된, 여

대생이 인식한 체중조절시 가장 어려운 점인 “체중조절 

실천의지의 부족”을 도와주고, 대학생의 주요 관심사인 

체중조절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대학생의 실

제 요구도를 반영한, 건강한 체중조절 프로그램의 개발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한 전략으로, 자아존

중감, 자기표현성 향상 전략을 포함한 인지행동 치료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대중매체를 통한 날씬함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바꾸기 위해, 이와 관련된 분야의 사회적 노력이 병행되

어야 하며, 실제, 영향력 있는 연예인을 바람직한 롤 모델

로 설정한다면, 여대생의 비정상적인 날씬함에 대한 강

박관념 교정 및 건강한 체중조절방법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파

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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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

호과학과(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만성질환, 교육 콘텐츠개발, 인터넷 기반 코칭프로그램




